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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 또는 인공도관처럼 수분이 있는 환경에서 미생물은 관의 표면에 흡착한 후, 대사과정

을 거쳐 내놓은 세포외고분자물질과 결합하여 매끄러운 점액질의 층, 생물막을 형성할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생물막은 수분만 있다면 매우 광범위하고 비선택적으로 존재하며 여러 가지 문

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생물막은 산업시설에서 물질의 흐름을 방해하여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

고, 체내에 이식하는 의료장비에 형성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를 제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미생물이 표면에 흡착하였을 때, 전기장을 걸어주면 미생물이 

자극을 받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표면으로부터 탈착되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된바 

있다. 하지만 전류의 세기 또는 흘려주는 버퍼용액의 농도와 같은 실험 조건을 달리하였을 때, 

미생물의 운동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량적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입자추적방법

론을 도입하여서, 표면에서 진동하는 미생물의 운동량을 정량적으로 구하였다. 플로우셀의 커

버글라스 표면에 음전하를 걸어주고, 전류의 세기와 버퍼용액의 농도를 바꿔가면서 10초 동안 

미생물이 움직인 변위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전류세기를 증가시켰을 때 평균운동거리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각 전류세기에서 미생물의 운동거리의 분포도를 구해보았을 때, 움직임의 경

향성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조건에서의 

미생물의 움직임과 그 경향성에 대하여 발표한다.  


